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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과 SNS 중독 경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elf-control, Time management behavior, SNS addiction 
pronenes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유정은*, 고현수**, 신의규***, 박정희****

Jeongeun Yu*, Hyunsu Ko**, Euigyu Sin***, Junghee Park****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과 SNS 중독 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학업지

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업지연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

상자는 D시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연구 참여 동의를 하고

설문에 응답한 167명의 설문을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지연행동은 자기통제

(r=-.570, p<.001)와 시간관리행동(r=-.544, p<.0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SNS 중독 경향성(r=.367,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지연행동의 영향요인은 시간관리행동(β=-.461, p<.001), 자기통제
(β=-.359, p<.001), SNS 중독 경향성(β=.199, p<.001)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52%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지연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관리행동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겠다.

주요어 :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학업지연행동,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self-control,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NS 
addiction pron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o analyze their impact on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goal 
is to explore intervention strategies to improve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7 students from a university located in City D, who agreed to participate and responded to the survey 
between February 6, 2024, and April 19, 202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employ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ademic 
procrastination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control (r=-.570, p<.001) and time management 
behavior (r=-.544, p<.001),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r=.367,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procrastination were time management behavior (β=-.461, p<.001), self-control 
(β=-.359, p<.001), and SNS addiction proneness (β=.199,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52%. To 
reduce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various extracurricular 
programs aimed at improving time management behavior.

Key words : Self-control, Time management behavior, SNS addiction proneness, Academic procrastinatio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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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학점관리와 더불어 확고한 진로선택과 취

업에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1].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

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학업지연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2]. 이러한 학업지연행

동은 이전 중, 고등학교 생활과 다른 자율적인 분위기

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대학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3]. 학업지연행동이란 학업과 관련한 행동을 연기하

면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앞서 보고

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지연행동 점수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5], 국내 대학생의 약 30-70%가 학

업지연행동을 나타내면서 지연행동에 의한 문제점을

함께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6]. 이러한 지연행동이

유발하는 문제점으로는 수강철회, 과제 미제출, 저조한

학업성취도를 나타나게 되고 [7], 내적으로는 우울, 두

려움을 경험하는 것과 자존감의 하락 [8], 좌절과 죄의

식 및 수치심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9].

자기통제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방해할 수 있는 충

동적인 행동, 욕구들을 제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의미

한다 [10]. 자기통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통

제력을 효과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통

제력이란 다양한 상황들로부터의 유혹을 견디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굳건히 실

행하는 힘을 말한다 [11].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보

유한 사람에게서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폭력, 약

물 남용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12], 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실패를 유연하게 극복

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13]. 학업수행의 어려움

을 견디지 못하면 학업과 무관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지연행동이 나타

난다고 보고되었다 [9].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에

는 시간관리행동이 있다.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히

주어지는 자원이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대학생은 학교 시

간표를 스스로 편성하면서 그 외의 시간을 식사, 수면,

공부 등 자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시간 사용에 대

한 자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14]. 시간관리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실천하는 등 시

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낭비를 줄이고 통제하는 과정

을 말한다 [15]. 이는 대학생의 학업 성취를 달성하며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16], 이러한

시간관리의 효과적인 이점에도 대부분의 대학생은 시

간관리 실패를 겪게 되고 학업지연행동을 야기한다

[17]. 학업지연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관

리행동이 다양한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IT 기술의 발달로 어디서든 들고 다닐 수 있는

작고 간편한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18].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만 6세 이상의

인구 중 스마트폰을 소유한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6.1%에 이르며, 그에 따라 SNS 이용률은 66.4%로 높

게 나타났다 [18].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칭으로 교호 네

트워크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특정 시스템에서 자신

의 정보를 공개하고 그 시스템 내의 이용자들의 연계망

목록을 볼 수 있게 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다 [19].

2023년에 진행된 SNS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SNS

이용 빈도는 91.0%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

는데[18], SNS를 이용하면서 얻는 피로감은 대학생의

학업을 미루게 하는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한다 [20]. 이

처럼 SNS를 과도하게 이용할수록 학업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치게 되며, 개인의 공부시간을 SNS 이용에 사

용하여 과제 기한을 놓치는 등 학업지연행동이 나타남

으로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고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업지

연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을 살펴보고 학업지연행동에 영향 요

인을 확인하여 학업지연행동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

구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학업지연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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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

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학업지연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대학생을 대상

으로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대상자는 D시에 위치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

으로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연구 참

여 설명에 동의를 하고 설문에 응답하고 제출한 167명

이다. 자료수집방법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해 연구 대

상자는 임의 표집으로 실시되었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 보장과 익명성, 설문 중단 시 어떠한 불이

익도 없음을 명확히 알리고 연구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표본 수 산정은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 분

석의 유의수준 .05, 검정력 (1-β) .95, 중간수준의 효과

크기 .15로 적용한 결과 172명이 적절하나 설명에 동의

하고 끝까지 작성하여 응답을 제출한 167명의 설문결과

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기통제

대학생의 자기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Tangney 등 [1

2]이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rief Self-Control

Scale: BSCS)를 Hong 등 [21]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

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역채점 방법을 통해 점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자기통제

가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Hong 등 [21]의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

ch’s α는 .83이었다.

2) 시간관리행동

시간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시간관리 능력 알아

보기’ 에서 Lee [22]가 수정 보완한 시간관리행동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시간관리행동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Yun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이었다.

3) SNS 중독 경향성

SNS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Jung과 Kim [24]

이 국외의 Bergan 페이스북 척도(Berga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 국내의 인터넷 중독 척도와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

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과

Kim [2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4) 학업지연행동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itken[25]의 지연

행동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를

Park [2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

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전

반에 걸쳐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Aitken [25]의 연구에서의 Cronbac’s α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자기통

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학업지연행동 간

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를, 학업지연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41.9

%(70명), 여자 58.1%(97명)로 여자가 더 많았고, 나이

에서는 20세 이하가 29.3%(49명), 21-22세가 46.7%(78

명), 23세 이상 24.0%(40명)로 21-22세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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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서는 저학년 32.9%(55명), 고학년 67.1%(112명)로

고학년이 더 많았고 전공계열에서는 보건계열이 83.2

%(139명), 비보건계열 16.8%(28명)로 보건계열이 더 많

았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보통 이하’ 29.9%(50명), ‘만족

이상’ 70.1%(117명)로 ‘만족이상’이 더 많았으며 학교생

활 만족도에서는 ‘보통 이하’ 30.5%(51명), ‘만족이상’

69.5%(116명)로 ‘만족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자기통제의 평균점수는 3.08점(±.68)이었으며, 시간관리

행동의 평균점수는 3.51점(±.65)이었고, SNS 중독 경향

성의 평균점수는 2.13점(±.68), 학업지연행동의 평균점

수는 2.56점(±.52)으로 나타났다 (Table 1).

일반적 특성 N (%) or M±SD

성별
남 70(41.9%)

여 97(58.1%)

나이(만)

≤20 49(29.3%)

21-22 78(46.7%)

23≤ 40(24.0%)

학년
저학년 55(32.9%)

고학년 112(67.1%)

전공계열
보건 139(83.2%)

비보건 28(16.8%)

전공 만족도
보통 이하 50(29.9%)

만족 이상 117(70.1%)

학교생활 만족도
보통 이하 51(30.5%)

만족 이상 116(69.5%)

자기통제 3.08±.68

시간관리행동 3.51±.65

SNS 중독 경향성 2.13±.68

학업지연행동 2.56±.52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67)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의 차이

성별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의 차이는 남자 2.55점

(±.49), 여자 2.57점(±.54)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

며, 나이에서는 20세 이하 2.58점(±.56), 21-22세가 2.55

점(±..53), 23세 이상 2.55점(±.44)으로 20세 이하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저학년이 2.57점

(±.58), 고학년이 2.56점(±.49)으로 저학년에서 높게 나

타났고,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보건계열이 2.54점(±.52),

비보건계열은 2.65점(±.51)으로 비보건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보통 이하’ 2.63점(±.60), ‘만

족이상’ 2.53점(±.48)으로 ‘보통 이하’가 더 높았고, 학교

생활 만족도에서는 ‘보통 이하’ 2.59점(±.53), ‘만족이상’

2.55점(±.51)으로 ‘보통 이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2).

분류 N (%) M±SD t or F p

성별
남 70(41.9) 2.55±.49

-.178 .859
여 97(58.1 2.57±.54

나이

≤20 49(29.3) 2.58±.56

.051 .95021-22 78(46.7) 2.55±.53

23≤ 40(24.0) 2.55±.44

저학년 55(32.9) 2.57±.58
학년 .140 .889

고학년 112(67.1) 2.56±.49

전공
계열

보건 139(83.2) 2.54±.52
-.957 .340

비보건 28(16.8) 2.65±.51

전공
만족도

보통 이하 50(29.9) 2.63±.60
1.212 .227

만족 이상 117(70.1) 2.53±.48

학교
생활
만족도

보통 이하 51(30.5) 2.59±.53
.496 .621

만족 이상 116(69.5) 2.55±.51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지연행동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in Academic Procrastin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7)

3.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학업

지연행동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학업지연행동은 자기통제(r=-.570, p<.

001)와 시간관리행동(r=-.544, p<.0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SNS 중독 경향성(r=.367, p<.001)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자기
통제

시간관리
행동

SNS 중독
경향성

학업지연
행동

자기통제 1

시간관리행동 .243
(<.002) 1

SNS
중독 경향성

-.498
(<.001)

-.023
(<.766) 1

학업지연행동 -.570
(<.001)

-.544
(<.001)

.367
(<.001) 1

표 3.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학업지연행동
과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Control, Time Management
Behavior, SNS Addiction Pronenes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N=167)

4.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전 연구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687∼.913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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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 1.095∼1.456으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은 2.149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한 오차항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델의 회귀식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F=60.821, p<.001), 학업지연행동을

52% 설명하였는데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통제(β=-.359, p<.001), 시간관리행동(β=-.461, p<.001),

SNS 중독 경향성(β=.199, p<.001)이었다 (Table 4).

Model B β t p

(Constant) 4.359 18.463 <.001

자기통제 -.272 -.359 -5.523 <.001

시간관리행동 -.365 -.461 -8.188 <.001

SNS 중독 경향성 .152 .199 3.164 <.001

R2 .528

Adjusted R2 .519

F 60.821(p<.001)

표 4.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Procrastination (N=167)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 시간관리행

동, SNS 중독 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업지연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자기통제는 평균평점 3.08점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Hwang [27]의 연구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대

학생은 학점관리와 더불어 확고한 진로선택과 취업에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8] 상대적으로 청소년보다 대

학생의 자기통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시간관리행동은 5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3.51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9]보다

높았다. 선행연구 [29]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수업과 같이 병행해

야 하며 비교적 많은 실습시간으로 인해 [30] 시간관리

에 어려움이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

다.

SNS 중독 경향성은 4점 척도에서 평균평점 2.13점

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Chung

[31]의 연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은 보건계열 대학생이 83.2%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계

열 대학생은 타 전공 대학생과 비교해, 국가시험을 준

비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할 뿐 아

니라 필수적인 임상실습과 단기간 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32]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

를 경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학업관련 스트

레스가 높을 때 SNS 중독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3, 34], 상대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의 SNS 중

독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학업지연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SNS 중독 경향성, 학업지

연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

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과 Yang [28]의 연구결과와 Park과 Ahn [35]의 연

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학업지연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학업 외의 다양한 활동에 더 큰 흥미가 생기기 마련인

데 이를 통제하거나, 시간을 계획하는 행동은 학업지연

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한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Ham과 Song [36]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SNS에 할애하기에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자기통제, 시간관리행동을 높이고 SNS 중독 경향성

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학업 계획 관련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의 영향요인은 시간관리행

동, 자기통제, SNS 중독 경향성 순이었고 설명력은

52%이었다. 대학생은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을 자율적

으로 계획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생 본인

에게 적절한 시간 분배는 가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학업지연행동을 줄이고 올바른 시간관리와 학습계획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관리행동의 향상을 위한 다양

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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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기통제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대학생이 학업

에 보다 높은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학습환경을 알맞

게 조성해야 할 것이며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SNS 중독 경향성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는 SNS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대학교 내 중독 예방

캠페인 활동이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대학생

의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도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

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시간관리행동, 자기통제, SNS 중독 경향성

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 시간관리행

동, SNS 중독 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업지연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학

업지연행동은 자기통제와 시간관리행동에서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SNS 중독 경향성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지연행동의 영향 요인은

시간관리행동, 자기통제, SNS 중독 경향성 순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관리행동 향상을 위한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운

영과 자기통제를 기를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 그리고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구체적인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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